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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소득, 우울,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베이비부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조사한 제6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2차자료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소득은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 베이비부머와 여성 베이비부머
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 베이비부머 경우, 소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동창회, 정당시민단체 활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은 여
성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 유의한 조절효과
를 보였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경감을 위해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
며,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활성화와 남성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동료지지
집단 활용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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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effect of income on depression of Korean babyboomers according to 
gender. It also wa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income-depression 
relationship. Researchers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6th wave of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collected in 2016. Researchers found gender differences of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While, in the male model, income was not a significant factor predicting depression, it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o depression of female babyboomers. In addition, a moderating effect 
was found in the female model that advocacy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activity moderated 
the income-depression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ender differences for policy 
and service development; in specific, researchers suggest expanding elderly jobs for female 
babyboomers and support groups for male babybo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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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베이비부머는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로, 총 인구의 14.58%에 해당하는 714만명의 거대한 
인구집단이 우리 사회 고령화의 급진전을 견인하고 있
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웃돌아[1],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
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한 노인층으로의 합류는 단순
한 인구 고령화 문제 뿐 아니라[2], 이들의 노후대비 및 
경제 문제, 사회활동 감소로 인한 고독, 우울 등의 정서
적 문제,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
어 있다[3].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베이비부머
들의 노년기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
이 높은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과 관련된 노인빈곤율이며[4], OECD 국가와의 비
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5],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율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노인세대보다는 훨씬 안정된 
공적연금을 기대할 수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자녀교육비와 결혼
자금 등에 자산의 상당부분을 소진하거나 퇴직 후 투자 
실패 등의 이유로 은퇴 빈곤층의 위기에 내몰릴지도 모
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베이비부머들도 다수인 실정이
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
입해도 세계에서 유래 없이 높은 노인빈곤율이 낮아지
기는 어려우며, 베이비붐 세대가 당면하게 될 노년기의 
경제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6].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소득문제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이비붐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세대보다 노인들이 가
장 낮은 삶의 만족감과 높은 우울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7], 특히 베이비부머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재편된 노
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면서도 
가족부양과 자녀 교육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서 불안
정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볼 때,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우울을 극복하고 적응적 노화를 대비한 실천적 대
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4][6-10].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주로 고용불안에 따른 노후 
준비나 노후 생활안정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연구이
거나[6-8][10], 은퇴에 대비한 정책[4], 혹은 은퇴 이후 
사회참여[9]와 같은 사회정책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고,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우울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인 접근은 드문 실정이다.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은 은퇴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에서 그들이 맡아왔
던 역할의 상실과 다양한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11], 이러한 역할상실과 관계의 단절은 슬픔, 불
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온다. 우울에 대
한 선행연구동향을 분석해보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
어 있는 국내논문 및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 5년간
(2014-2019)의 논문에 대해 노인, 베이비붐(베이비붐), 
우울의 키워드로 메타분석한 결과 노인 우울에 관한 연
구는 4,246건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베
이비부머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211건으로, 베이비부
머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노인 우울에 관한 연구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관
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공동체적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주
목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여러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고 위기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으로,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퇴직 이후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 베이비붐 세대에
게 생산성을 대신할 가치를 찾아주고 사회적 자본을 통
해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 제고
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9]. 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비추
어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모색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빈
곤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나, 베이비부머의 
성별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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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시 드문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남성
과 다르게 형성되고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면, 사회적 
자본의 결과 역시 다를 것이므로[13], 결국 성별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사회구조적 위치 차이를 야기하고, 이러
한 위치 차이가 사회적 연계망 수준의 차이로 귀결된다
고 볼 수 있다[14]. 최민정(2015)의 연구에서도 베이비
부머의 성별 차이가 이들의 경제적 상황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지만[13], 경제활동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았던 여성 베이비부머의 소득 특성이 이
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적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와 노령기 진입이라는 인생의 전
환기를 맞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과 우울간의 인
과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 보호 요인으로써
[10],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을 감
소시키는지, 또한 성별에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실
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은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소득이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달라지는가?
셋째, 베이비부머의 소득, 우울, 사회적 자본의 관계

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와 경제문제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노인빈곤문제로, 다른 연령 집단보
다 노인집단이 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2015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노인이 전체 노
인의 51.1%를 차지하고 있고, 중위소득 50%를 기준으
로 보면 노인의 53.9%가 빈곤층에 해당한다[15]. 고령
화는 모든 세대 및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대비를 필요로 하며, 더욱이 중고령 가구의 경우 생애
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령자 대부분이 충분히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어 노년

기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13]. 더욱
이 빈곤층에서의 탈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는 비
노인층과는 달리, 노인집단은 빈곤층으로 한번 유입되
면 탈출이 어려운, 빈곤의 장기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비붐 세대 역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소득중단이
라는 ‘절벽 시스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보건의료지
출, 교육투자, 가족부양에서 소득 및 자산에 따른 불평
등으로 이어지며, 50대 이후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는 
점이 노후 준비 부족과 맞물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
락할 위험이 가중되는 것이다[10].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위
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하는 경제
적 문제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적다. 나지나 등의 연구
에서 여성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16], 성별에 따른 소득수준
과 우울의 비교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소득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노후의 삶의 질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6][8][10], 베이비부머의 소득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우울
노년기 우울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그 원인을 밝히

려는 시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
물학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의 정신건
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일수록 더 많은 우울증상을 경험한다는 선
행연구결과가 있다[17].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261명의 조사노인 중 33.1%가 우울감을 경험
하는 것으로 답하였고, 그 중에서도 연가구소득이 제1
분위인 노인의 50%가 우울경험을 보고하여, 소득수준
이 낮은 노인들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18]. 

노년기 우울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매우 활발히 보고되
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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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중 성별, 연령, 학력수준, 종교, 주거상태 등이 우울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10][11][17][19][20]. 노년기 우울증의 경우 남성에게
서보다 여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그러나 노년기 우울이 증가하는 시기는 중년기부터이
며, 고용안정성 악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자녀 결혼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중년기부터 우울증이 점차 증
가하다가 노년기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1]. 

특히 현재 베이비부머의 우울증 수준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아 이들이 은퇴할 경우 노인 우울증의 유병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2]. 이는 베이비부
머나 예비노인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우울증 둥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음을 암시
하므로 이들의 우울에 대한 예방적 관심은 매우 절실하
다. 하지만 노년기 우울이 노인세대로의 진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중년기부터 발생하는 현상임에
도 불구하고 노년기 진입전 세대인 중년기의 우울에 관
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
구들[20][23]에서는 중년기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노화
불안,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지,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해외의 종단 연구들
에서는 중년기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변화 속도의 차이
를 고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생활양식, 건강, 삶의 만
족도 등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4][25].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노인 우울을 분석한 
연구에 비해 드문 실정이며, 이에 일반적인 노년기의 
우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예비 고령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실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최근 인적, 물적 자본과 더불어 제3의 

자본으로 일컬어질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거시적으로는 규범(norm), 제도
(institution) 등을 지칭하며, 미시적으로는 관계망
(network), 신뢰(trust)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개별적 자원이라기 보
다 인간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속성을 가진 자
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10], 인간의 관계나 조직의 특
징에 따라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지는 역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에 자주 인용되는 학자들
은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1993) 
등이다[26-29]. Bourdieu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서
로 아는 사람 간의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
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며, 단체 구성원의 상호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제도화된 자원으로 정
의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26].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 사
이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조직화됨을 설명하면서, 사회 
내의 신뢰성과 특정 행위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규범으
로 만들어지는 의무, 기대, 신뢰, 제재,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7]. 사회적 자본의 개
념을 사회과학분야에서 대중화시킨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특성’
으로 정의하면서, 시민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28][29].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고령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3], 19세이상 65세 이하 성인남녀의 사회적 자본
과 주관적 복지감과의 관계[30], 중년기 및 노년기의 사
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12],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주
관적 건강상태[31],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
적 자본의 관계[13] 등 다양한 대상층과 영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관련 변인과 
사회적 자본과의 인과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자
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로 베
이비부머에 초점을 맞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
이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자원이 부족한 계층에게 긍정
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
한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
하기 위한 에너지로써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완충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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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
화스포츠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및 정당시민단체의 6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활동들이 베이비부머
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노년기 여성은 전 생애에 걸친 남녀 간 불평등으
로 인해 노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경제적‧사회적 자원
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
는 남성까지 포함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
구결과들을 여성에게 적용시키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과 사회적 자본에 존재하는 성별 차
이에 따른 우울 정도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조사된 제6차 고령화연구패

널조사(Korea Longitidinal Study of Ageing: 
KLoSA)를 이용하여 2차자료 분석을 하였다. 고령화연
구패널조사는 2006년 1회 조사를 시작으로, 2년마다 
한번씩 짝수년도에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중
장년 및 노인이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층화표집법을 활용하여 모집단을 
15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읍면부로 층화한 후 각 지역
층 내에서 일반주택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층화하여 
1,000개의 표본조사구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표본가구를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32]. 

본 연구에 활용된 6차 조사는 총 9,913조사대상패널
(기존패널: 8,993, 신규패널: 920)중 7,893명을 조사하
여 79.6%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33].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
한 자로 한정하였으며, 무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한 대
상자는 2,479명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총 연구대상자는 6,732,460명이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은 CES-D로 측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사용된 CES-D는 총 10개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느낌이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4점 척도로 답
하였다(1: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
지 않았다, 2: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 3: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다, 4,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울척도
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52이며, 연구진은 총 
10개문항을 합한 총점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고,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소득의 측정은 연속변수인 연간 가구총
소득을 활용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
문화스포츠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및 정당시민단체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활동에 대해 조사
대상자는 0(거의 활동하지 않음)에서 10(거의 매일 참
여함)까지의 응답을 하여, 각 모임에 대한 활동빈도를 
사회적 자본으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에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 거주지역, 종교 
및 주거상태의 6가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
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포함한 연속변수를 투입하였다. 학력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
교 이상(4)으로 재코딩하였다. 거주지역은 대도시(1), 
중소도시(2), 읍면부(3)의 구분을 대도시(0)와 대도시 
이외 지역(1)으로 재코딩하였다. 종교 변수는 종교를 가
지고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0, 종교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주거상태는 
“현재 자기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를 얻어 살
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라고 응답한 베이비부머를 0, 본
인 및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1
로 재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TATA 1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회

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술통계는 이분변수의 경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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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퍼센트를 제시하였고,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
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t-test와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른 변수들 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직
접 사용하는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평균중심화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다.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수준, 거주지역, 종교, 주거상태를 투입하였
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소득을 추가하였고, 이후 
3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 6가지 변수를 투입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 변수
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서 보는 바와 같으며, 연구대상 중 남자는 43.2%, 여자
는 56.8%였다. 남성의 평균연령은 56.79세(표준편차 
2.55), 여성의 평균연령은 56.84세(표준편차 2.57)였
다. 학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
았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51.4%, 대학교 이상 30.8%, 중학교 11.7%, 초등학교 
이하가 6.1%였다.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이 59.1%로 남
성에 비해 높았으며, 중학교 17.4%, 초등학교 12.5%, 
대학교 이상 11.0%순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대학교 
이상의 학력 비율이 낮았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남성
의 경우 대도시 거주가 46.6%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40.2%, 읍면부 13.2%로 나타났다. 여성도 대도시 거주
가 48.3%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37.8%, 읍면부 
13.9%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남성 베이비부머
는 73.3%, 종교생활을 하는 남성 베이비부머는 26.7%
였다. 이에 반해 여성 베이비부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이 47.5%로 남성에 비해 높았다. 베이비부머의 주
거상태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가에 거주하는 비
율이 높았다(남성 78.6%, 여성 79.3%). 

연평균 가구소득은 남성은 5천80만원, 여성은 4천5
백만원 정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
했으며, 소득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과 관련한 활동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친목모임의 
활동빈도가 가장 높았으며(남성 5.12, 여성 5.22), 2순
위로는 남성은 동창회(평균 2.83, 표준편차 2.51), 여성
은 종교모임(평균 2.65, 표준편차 3.09)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우울수치는 각각 2.45(표준편차 2.67)와 
2.62(표준편차 2.61)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남자 여자

t or 
χ²빈도

(평균)
%

(SD) 
빈도

(평균)
%

(SD) 
연령 56.79 2.55 56.84 2.57 3.22**

학력

초등
학교 203,132 6.1 426,558 12.5

166.32***
중학교 389,583 11.7 591,758 17.4
고등
학교 1,710,950 51.4 2,012,867 59.1

대졸
이상 1,026,397 30.8 372,794 11.0

거주
지역

대도시 1,550,806 46.6 1,643,179 48.3

0.97중소
도시 1,339,715 40.2 1,286,562 37.8

읍면부 439,542 13.2 474,237 13.9

종교

종교
없음 2,440,552 73.3 1,785,609 52.5

92.392***

종교
있음 889,510 26.7 1,618,369 47.5

주거
상태

자가
아님 713,724 21.4 706,153 20.7

0.40
자가
거주 2,616,338 78.6 2,697,825 79.3

소득
(단위;만원) 5,080.2 3,326.6 4,562.5 3,278.7 5.02***

종교모임 1.78 2.29 2.65 3.09 -6.89***

친목모임 5.12 2.81 5.22 2.88 -0.52

여가문화
스포츠활동 1.56 1.82 1.54 1.91 1.01

동창회 2.83 2.51 1.97 2.01 8.93***

자원봉사 1.04 0.50 1.08 0.69 -1.98*

정당
시민단체 1.02 0.35 1.01 0.24 1.63

우울 2.45 2.67 2.62 2.61 -1.43

 ϯp<.10, *p<.05, **p<.01, ***p<.00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빈곤과 우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전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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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다. 성별을 포함한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델 1에
서는 성별(β=.051), 종교(β=-.116), 주거상태(β=-.117)
가 베이비부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고, 종교가 없고, 자가소유인 집에 
거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가 남성이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자가소유 집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보다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추가된 모델2에서는 성별(β
=.050), 종교(β=-.114), 주거상태(β=-.108) 외에 소득
(β=-.070)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즉 소득이 낮을수
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18][19]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자본이 추
가된 모델3에서도 성별(β=.054), 종교(β=-.120), 주거
상태(β=-.095)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친목모임(β=-.185), 여가문화스포츠(β=-.063), 동창회
(β=-.065), 정당시민단체(β=-.016) 활동이 우울에 영
향을 미쳐 이러한 활동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은 베이비
부머가 참석빈도가 낮은 베이비부머에 비해 낮은 우울
감을 보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4에서는 성별(β
=.057), 종교(β=-.120), 주거상태(β=-.097), 소득(β
=-.044), 친목모임(β=-.185), 여가문화스포츠활동(β
=-.073), 동창회(β=-.058), 정당시민단체(β=-.014) 활
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는 없었다.

3. 빈곤, 우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빈곤과 우울의 관계 및 사회

적 자본의 조절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모
든 변수가 투입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성의 경우, 통제변수만 투입된 모델 1에서는 종교(β
=-.077)와 주거상태(β=-.105)가 우울에 영향을 미쳤
고, 소득 요건이 추가된 모델 2에서도 종교(β=-.077)와 
주거상태(β=-.103)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자
본 변수가 추가된 모델 3에서는 종교(β=-.079)와 주거
상태(β=-.082)와 더불어 친목모임(β=-.196)과 여가문
화스포츠(β=-.077), 동창회(β=-.098), 정당시민단체(β
=-.025)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친목모임과 여
가문화스포츠, 동창회, 정당시민단체활동을 활발히 하
는 남성 베이비부머의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남성 베이비부머에 비해 우울감이 낮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4에서는 종
교(β=-.084), 주거상태(β=-.080), 친목모임(β=-.190), 
여가문화스포츠활동(β=-.121), 동창회(β=-.079)와 여
가문화스포츠활동과 소득의 상호작용항(β=.096), 자원
봉사활동 소득의 상호작용항(β=.039), 정당시민단체활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β t β t β t β t 
성별 .051 1.99* .050 1.95ϯ .054 2.12* .057 2.21*

연령 -.007 -0.28 -.014 -0.56 -.011 -0.44 -.013 -0.53
학력 -.044 -1.67 -.023 -0.84 .003 0.13 .003 0.12

거주지역 .006 0.27 .001 0.04 -.016 -0.68 -.015 -0.64
종교 -.116 -4.93*** -.114 -4.86*** -.120 -4.74*** -.120 -4.74***

주거상태 -.117 -4.33*** -.108 -3.99*** -.095 -3.60*** -.097 -3.67***

소득 -.070 -2.21** -.039 -1.32 -.044 -1.67ϯ
종교모임 -.014 -0.53 -.014 -0.51
친목모임 -.185 -7.27*** -.185 -7.28***

여가문화 스포츠 -.063 -3.10** -.073 -3.20**

동창회 -.065 -2.44* -.058 -2.13*

자원봉사 -.024 -1.38 -.024 -1.28
정당 시민단체 -.016 -1.97* -.014 -2.00*

소득 *종교모임 .000 0.01
소득 *친목모임 -.015 -0.57

소득 *여가문화 스포츠 .030 1.18
소득 *동창회 -.024 -0.83

소득 *자원봉사 .003 0.17
소득 *정당시민단체 -.010 -1.37

F(Prob>F) 8.60(.000) 7.77(.000) 13.43(.000) 13.80(.000)
R² .030 .035 .079 .081

 ϯp<.10, *p<.05, **p<.01, ***p<.001

표 2. 베이비부머의 소득과 우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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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소득의 상호작용항(β=-.021)이 우울에 유의한 결
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통제변수만 투입된 모델 1
에서는 종교(β=-.146)와 주거상태(β=-.131)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베이비부머
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요건이 추가된 모델 2에
서도 종교(β=-.142)와 주거상태(β=-.116)가 유의하였
으며 남성과는 달리 소득(β=-.119)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이 투입된 모델 3
에서는 종교(β=-.152), 주거상태(β=-.108), 소득(β
=-.087) 및 친목모임(β=-.173), 여가문화스포츠활동(β
=-.056), 자원봉사활동(β=-.053)이 우울에 영향을 미
쳤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 4에서는 종교(β=-.153), 주거상태(β=-.106), 소
득(β=-.081), 친목모임(β=-.174), 여가문화스포츠(β
=-.050), 자원봉사(β=-.056), 정당시민단체(β=-.082)
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
당시민단체의 상호작용항(β=.078)이 우울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소득
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
적 변화에 주목하여 베이비부머의 소득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 축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함의와 실천적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소득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우울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해 온 국내외 선행연
구들을 지지하였다[2][10][34]. 특히 소득은 남성보다 
여성 베이비부머에게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본이 투입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빈곤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만성적으로 가지는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중
장년기와 노년기에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둘째, 베이비부머가 인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연구결과 사회
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 친목모임과 여가문화스포츠, 동
창회, 정당시민단체활동을 많이 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우울정도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도가 낮은 베이비부머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
게 여러 사회문화활동이 성공적인 노후를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35], 사회적 자본이 신체건
강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선
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2].

셋째,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른 빈곤, 우울, 사회적 
자본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과 같은 경제
적 상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게서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성 베
이비부머의 경우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동창회, 정
당시민단체활동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
러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
나 여성의 경우,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당시민단체활동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구분 남성 여성
β t β t 

연령 -.036 -0.99 .006 0.18
학력 -.001 -0.01 .012 0.37

거주지역 -.026 -0.71 -.004 -0.13
종교 -.084 -2.34* -.153 -4.48***

주거상태 -.080 -1.92ϯ -.106 -3.13**

소득 .002 0.05 -.081 -2.48*

종교모임 -.030 -0.70 .007 0.21
친목모임 -.190 -4.98*** -.174 -5.25***

여가문화스포츠 -.121 -3.31** -.050 -1.97*

동창회 -.079 -1.94ϯ -.017 -0.51
자원봉사 .016 0.52 -.056 -3.09**

정당시민단체 -.013 -0.95 -.082 -4.19***

소득*종교모임 .042 0.91 .004 0.14
소득*친목모임 .018 0.46 -.001 -0.02

소득*여가문화스포츠 .096 3.02** -.036 -1.37
소득*동창회 -.037 -0.82 .001 0.03

소득*자원봉사 .039 4.06*** -.012 -0.70
소득*정당시민단체 -.021 -1.79ϯ .078 3.35***

F(Prob>F) 41.29(.000) (.000)
R² .086 .091

 ϯp<.10, *p<.05, **p<.01, ***p<.001

표 3. 성별에 따른 베이비부머의 소득과 우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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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 모두 사
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의 네트
워크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다양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소득수준
과 우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우울 문제를 
예방하고 그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의 사회적 자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우울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
고, 경제적 자본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제한
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안정을 위
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는 
현 노인세대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
며 전문관리직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모색해 볼 수 있
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앙코르 프로젝트‘의 경우 
전문퇴직인력들을 공익기업이나 비영리기관과 연계하
여 회계, 재무, 조직관리, 자금모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베이비부
머의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 전략의 하나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렇듯 기존의 전형적인 노인일자리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
운 노인일자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인적자원 특성을 다각적으로 활
용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루트의 다원화를 위해 사회공
헌형 일자리(제3섹터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
구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노인인
력개발원에서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베이비부머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해 이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 중 친목모임, 여가문화
스포츠, 동창회 활동 등이 우울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
음을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문화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동료지지집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결국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웃과 지역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연계망을 의미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로의 전환을 이미 시작한 
베이비부머의 경우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층적이고 교차적
인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료세대의 지지집단을 만들
어줄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와 은퇴로 인해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여가시간의 증가
인 점과, 여가활동 유형 중 전문가 수준의 진지한 여가
가 동호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지원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 베이비부머와 여성 베이
비부머의 사회적 참여활동에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베
이비부머의 경우 동창회와 여가문화스포츠활동의 참여
빈도가 여성 베이비부머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 베이
비부머의 경우 종교모임, 친목모임, 자원봉사활동의 참
여빈도가 남성 베이비부머의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러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지지집단 구성이 필요할 것이
다.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에게서 정당시민단체활동이 
소득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볼 때, 지역사
회를 중심으로 여러 시민활동을 활성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중년이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50플러스센터를 전국
적으로 확대설치하여 베이비부머를 위한 재교육기관으
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50플러스센터는 서울
시가 2014년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2015년에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교
육, 사회공헌,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특화
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50플러스센터는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욕구
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지역밀착형 시설로, 2014년부터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시립 시설인 도심권50플러스센터를 비롯하여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에 각 1곳의 50플러스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대되어 가고 있
으므로, 이를 베이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사회내 거점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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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광범위한 목적에 의
해 수집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데이터 중 일부를 연
구목적에 맞게 선별하고 조작하여 2차자료 분석함으로
써 베이비부모의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변수로 소득 외
에 소비수준이나 자산 등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 선정에 있어서도 변인들의 범위가 충
분하지 못하다는 불가피한 제약이 있다. 

둘째, 소득과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를 횡단적 검증 
결과만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베이비부머
의 경제상황과 우울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인과관
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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